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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오리 날아오르다 · 잘 익은 사과 · 공작관문고 자서 (갈

래 복합)

2027학년도 9월 모의평가 국어 [22~27] · 현대시 2편 + 고

전수필

(가) 장옥관, 「가오리 날아오르다」 — 현대시 (저작권 관계로 구절 인용 최소, 구조 중심 정리)

핵심 상상: 달밤의 경주 남산을 '바다'로, 뒤틀린 소나무 사이 삼층석탑 옥개석을 '날아다니는 가오리'로 전환. 낮의 고요('잡티 하나 없는 고요의 대낮') 속에서

화자는 자신의 바닥으로 가라앉고, 달빛이 차오르면 산 전체가 환상의 바다가 됨.

시상 흐름: 만월 목격 → 시간·공간 감각의 전환(귀 먹먹, 숨 갑갑=바다 밑 신체 반응) → 옥개석의 비상(가오리) → 생명력('팔뚝이 툭, 툭 불거진다').

24번 <보기> 직결: '아득한 기쁨'의 빛은 눌려 있던 가오리(옥개석)가 비상하며 '희디흰 배때기'를 드러낼 때 — 자유로운 생명력에 대한 화자의 환희.

(나) 김혜순, 「잘 익은 사과」 — 현대시 (구절 인용 최소)

핵심 상상: 자전거 바퀴 도는 소리('치르르치르르')에서 여치 울음·정미소 나락 빻는 소리를 연상하고, 골목을 도는 자전거의 궤적을 '큰 사과를 깎는 일'로 전

환. 마을 전체가 둥글게 깎이는 사과 = 삶의 애환을 감싸안는 상상의 공간.

감각의 연쇄: 청각(바퀴 소리)→후각(아가의 냄새)→촉각(구름이 손등을 덮어줌). 구멍가게 할머니가 사과를 파내 잇몸으로 잡수시는 결말 = 위로의 이미지.

26번 수업활동형: (나)의 창작·감상 상황을 (다)의 이명·코골이 비유와 연결하는 문제 — '작가만 느낀 소리(이명)'와 '남만 아는 것(코골이)'의 구도를 정확히

대응시킬 것.

(다) 박지원, 「공작관문고 자서」 — "말이란 거창할 필요가 없으며, 도(道)는 털끝만한 차이로도 나뉘는 법이니, 말로써 도를 표현할 수 있다면

기와 조각이나 돌멩이인들 어찌 버리겠는가."

글쓰기론의 대전제 — 사소한 것에도 도(진실)가 담기니 소재를 가리지 말라.

25번 ① 근거 문장. '기와 조각·돌멩이'를 버리지 않는 독자라야 평범한 그림에서도 진실을 본다는 결말과 수미상관.

"한 아이가 뜰에서 놀다가 갑자기 '왜앵'하고 귀가 울리자 '와!'하고 좋아하면서 … 그 동무가 자기 귀를 기울여 맞대어 보았으나 끝내 아무 소리

도 듣지 못하자, 그만 소리를 지르며 남이 알지 못하는 것을 한스럽게 여겼다."

이명(耳鳴)의 비유 = 자기만 아는 것. 작가가 홀로 느낀 바를 남(독자)이 알아주지 못하는 안타까움.

짝이 되는 비유 — 코골이 = 자기만 모르는 것(남들은 다 아는데 본인만 부정). 창작자의 두 위험을 대칭으로 배치.

"그러므로 이 책을 보는 사람이 기와 조각이나 돌멩이 같은 것이라도 버리지 않는다면, 화공의 평범한 그림에서도 도적의 뻗친 귀밑털을 보듯

진실을 보게 될 것이다."

독자에게 거는 기대 — 사소한 글에서 진실을 읽어내고, 나의 코골이(내가 모르는 결함)를 일깨워 달라는 결어.

22번 갈래 비교: (다)만 일화(이명·코골이) 삽입으로 논지를 전개 — (가)(나)의 이미지 전환 방식과 대비해 둘 것.

작품 정리

갈래 (가)(나) 현대시 / (다) 고전수필(자서·문학론)

성격 (가) 환상적·감각적 (나) 연상적·위로적 (다) 유추적·설득적

작가 장옥관 / 김혜순 / 박지원

시점/화자 (가) 달밤 남산을 응시하는 화자 (나) 자전거 타는 화자 (다) 문집 서문의 '나'

주제 일상·자연을 상상으로 재구성하는 힘과, 자기만 아는 것·자기만 모르는 것 사이에서의 글쓰기(소통)

특징

(가) 공간의 전환(남산→바다)과 공감각적 신체 반응으로 환상을 실감화

(나) 청각 연상의 연쇄로 마을을 '깎이는 사과'라는 상상의 공간으로 전환

(다) 이명·코골이의 대칭 비유로 작가-독자 소통론을 전개, 일화 삽입식 구성

세 작품 공통: 사소한 감각·사물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(24·26번의 <보기> 프레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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